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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“우주항공청 주거·교통 지원에 만전”

- 30일 경남 항공 국가산단 현장점검…우주항공청 정착 지원 방안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

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. 

 ㅇ 이번 점검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*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

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. 

   * 사천2일반산단 내 아론비행선박산업(주) 건물(9층, 연면적 8,000㎡)을 임차

□ 국토교통부는 KAI(한국항공우주산업), ㈜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

집적된 진주·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·사천 

항공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(’14년)하고,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*로 

지정(’17년)하였다.

   * (진주지구) 경남 진주 정촌면, 83.5만㎡ / (사천지구) 경남 사천 용현면, 82만㎡

 ㅇ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’18년 12월 착공되어 현재 90% 이상 조성

공사를 완료하고,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진주·사천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, 우주항공청 

개청 초기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천시 인근에 LH 임대

주택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기로 협의하고, 지난 5월 9일 1차로 100호에 

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 ㅇ 또한,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에 경남 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조성

으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

산업대교 건설*을 지원하고 있다.

   * (항공산업대교) 연장 1.32㎞, 폭 11m, 국비 430억원 전액 지원 중(’19년~)

□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“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입지함에 따라 경남 

항공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우주

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지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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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진주·사천지역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

선도할 수 있도록, 지자체·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경남 항공 국가산업

단지 명칭을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

 ㅇ 향후 우주항공청과 본 청사 건설 지원방안, 직원 이주정착 지원방안 등에 

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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